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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7월 제주노동포럼 개최
- ‘생산성’과 ‘워라밸’ 두 마리 토끼 잡는 제주지역 맞춤형 해법 모색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상용)와 
공동으로 7월 1일(수) 오전8시, 제주아스타호텔 아이리스홀에서 제주노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상생의 해법’이다.

  이번 포럼은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워라밸(일·생활 균형)을 
동시에 높이는 방법을 현장에서 찾는 자리다. 단순히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닌,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노사가 함께 이익을 얻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는 배규식 박사(전 한국노동연구원장, 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장)가 맡았다. 배 박사는 현장 중심의 유연한 단축 로드맵을 제시했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을 비롯해 한국노총, 제주경영자총협회, 
광주지방노동청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제주노사민정협의회, 제주노동권익센터 등 제주 노·사·민·정 핵심 주체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실노동시간 단축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자에게는 워라밸을 선사하는 노사상생의 
출발점"이라며, "관광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터혁신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역 노사민정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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